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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두환(72) 신임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 

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

능,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. 

송 위원장은 6일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

임했다.

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

린 취임식에서 “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, 역

할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

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.”고 밝혔다. 

송 위원장은 “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해 사회

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, 심화된 성평등 

이슈, 사각지대의 노동인권, 혐오차별, 코로

나19 등 재난과 인공지능(AI), 디지털 경제 가

속화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

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.”고 말

했다.

이어 송 위원장은 “인권위가 오랜 기간 노

력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평등법, 군인권보

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, 국가인권

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

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

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”고 강조했

다. 또 올해 설계가 시작된 인권교육원에 대해

서 “인권교육원이 차별 예방과 인권 존중 환

경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형식과 내

용의 설계부터 잘 준비해야겠다.”고 말했다.

송 위원장은 인권위 역할에 대해 ‘단지 국제

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역할을 넘어

서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

적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’

이라고 덧붙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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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

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

사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

냈다. 2003년에는 대북 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

맡았고, 인권위에서는 2005년 장애차별조정

위원회 조정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

을 지냈다. 송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13년

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했고, 2017년 

9월부터 1년간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

았다. 송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3일까

지다.

〈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

하고 있다〉


